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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체계 마련
 
- 지역통계등록부 단계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로드맵 수립

 동북지방데이터청(청장 안형익)은 5월 22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지역통계

등록부 구축 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 체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 

지방정부는 데이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 단위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등록부 구축 

모델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역 정책 현황과 데이터 수요를 분석하고, 

▲ 지역통계등록부의 개념 및 구축 방향 설정 ▲ 정책 분야별 행정데이터 연계 

가능성 분석 ▲ 지역 맞춤형 통계등록부 데이터 모델 설계 ▲ 시범구축 실행계획 

및 정책 활용 시나리오 마련 ▲ 단계별 확산 로드맵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인구·복지·고용·산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 분석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데이터처, 경북도청, 지역연구원,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추진 방향, 세부 수행 내용, 단계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박시균 경상북도 메타AI국장은 “지역통계등록부 구축은 지역 단위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형익 동북지방데이터청장은 “경상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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